
■ 2023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지원심의 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3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

ㅇ 회의일시 : 2022년 11월 25일(금) 14:00

ㅇ 회의장소 :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고봉준, 유종인, 한영인, 홍명진, 황선미

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은 문인 대상 문학집필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

를 지원함으로써,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문학 창작 환경을 통해 우수한 문학작품의 생산에 

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. 작가들의 창작여건 개선이 결국 수준 높은 문학작품의 생

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.

2023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두 곳이었다. 신청단체의 규모가 예

상보다 적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, 이는 작가들이 선호하는 유수의 창작공간이 이미 해당 

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해한다.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계획

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문학집필공간의 지속적 

운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는 무척 인상적이었다.

이번 심의에 참여한 다섯 명의 심의위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

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심의를 진행했다. 11월 25일에 진행된 대면 회의에서는 1차 

심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쳤고, 적절한 지원 대

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했다. 심의는 이미 제시된 세 가지 기준, 즉 운영계

획의 실현가능성(40%), 운영 차별성(40%),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(20%)에 맞

춰 진행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공간의 특징과 프로그램의 정합성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면

서 논의를 진행했다.

이번 심의과정의 특징은 이 사업에 배정된 금액과 신청단체 수가 적다는 점이다.이는 문학

집필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여러 단체가 연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, 즉 이 

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타

난 현상이다. 따라서 사업규모가 작거나 신청단체가 적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

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새로운 집필 공간을 발굴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심

의를 진행했다. 이 과정을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 곳의 신청단체

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. 집필 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,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

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해당 문제들은 선

정 이후 협약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

다.



심의위원들은 적절한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. 집필실의 규모, 시설 및 

환경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을 결

정하려고 노력했다. 다행히도 이번 심의에 응모한 단체가 많지 않아서 특별한 이견 없이 

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.

안정적인 집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작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. 코로나로 

인해 사회적 교류와 이동이 제한되었고, 그로 인하여 집 이외의 안정된 집필 공간을 찾는 

것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창작에서‘공간’이 차지하는 중요성

을 절감하게 되었다.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집필 공간을 제

공하는 모든 단체에게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

자주 듣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.

심의위원 일동


